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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통화수단을 넘어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없어서

는 안될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친구사이의 관계가 더 돈

독해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오히려 마땅한 놀

이나 시간부족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 결국

스마트폰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청소년 스마트폰중독은 3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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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프로파일을 탐색하고, 프로파일에 나타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생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1,585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와 잠재계층 분류율에 따라 3개 계층 유형이 선택되었다. 유형 1은
모든 지표에서 낮게 나타나 저의존집단(50.1%)으로, 유형 2는 모두 지표에서 높게 나타나 고의존집단(10.7%)으
로, 유형3은 모든 지표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중의존집단(39.2%)으로 명명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의존집단을 기준으로 중의존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중의존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저의존집단과 비교한 결

과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친구교제시간이 적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저

의존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sults of the analysis have revealed that the students were basically divided into three groups depending on 
goodness-of-fit index and latent class division factor. Type 1 was regarded as a low dependence group (50.1%) 
with all low indexes while Type 2 was classified as a high dependence group (10.7%) with all high indexes. As 
for Type 3, it was titled intermediate dependence group (39.2%) for the indexes showed a low-to-moderate 
movement.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forecast smart phone dependence 
characteristics and as a consequence, when the high dependence group was compared to the intermediate 
dependence group, as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increased and deceased respectively, a chance of one being 
classified into the intermediate dependence group rose. In an investigation to compare the high dependence group 
with the low dependence group, it was confirmed that the greater the self-esteem, the shorter the peer socializing 
time, the lower the neglect degree and the lower the peer attachment, a chance for one belonging to the low 
dependence group increased. This study also offered implications, limits and directions in follow-up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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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 29.2%로 2011년에 비해 무려 3배 가량 급증한

수준이다[1].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1일 스마트

폰 이용횟수가 22.7회, 1회 이용시간은 13.5분으로

성인의 사용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 이는 청소년의

학업방해 뿐만 아니라 가족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 게다가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한 상담 및 치료

증상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우울 및 불

안, 충동성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 신체적 통증,

안구건조, 두통, 비만 등 신체적 문제, 또래관계 뿐

만 아니라 학교생활 부적응, 가족갈등 등으로 이어

진다[2-3].

초등학생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될 가

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언어파괴 뿐만 아

니라 소통단절, 일상생활 장애 등 정신병리적 문제

로 이어질 수 있다[4]. 나아가 이러한 영향은 초등

학생 시기에서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중독의 연령이 점

차 저 연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타 학교급에

비해 초등학생 스마트폰중독은 2014년에 비해 2016

년에 57.9%가 증가되고 있어[5], 초등학생 스마트폰

의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초등학생 시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기술 등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다리, 손목 등의

통증인 신체적 증상이 초등학생에게서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등생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일 1회 이용시간이 중고등생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성에 대한 인지는 낮으며, 상담 및 치료

경험도 0.1%로 다른 대상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

다[1]. 이는 초등학생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

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해 스마트폰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아존중감이

낮은 초등학생은 스마트폰 사용에 의존성이 높아지

는 예측 변인이다[6]. 그러나 과다사용 청소년이 비

과다 사용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낮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과 휴대폰 사용정도에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7].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스

마트폰의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

으로 추정된다.

주관적 성적은 학업성취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

는데, 스마트폰의존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성적이 보통 또는 우수한 경우 성적이

부진한 경우보다 더 일반군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

음[8]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회복과

정에 대한 질적연구에서 한 과목당 40점이 오르는

성적향상 등이 의미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제

시하고 있다[9-10].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내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4], 내성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

로 초등학생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부모의 적절한 개입과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4]. 특히 맞벌이 부

부인 경우 다른 대상에 비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이 더욱 심각하며, 초등학생이 방과후 집에 아

무도 없는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의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11]. 그리고 회복과정에서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를 토대로 방과후 보호자의 부재정도를 영향력 있

는 변인으로 도출하였다[9].

초등학생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면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친구와 중요한 사람들

과 단절되고 있는데, 모바일 공간에서 수시로 소통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2]. 그러므로 초등학생은

친구와 대면적인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써 그들만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13]하기 때문에, 친구교

제시간에 주목하고자 주요 변인으로 도출하였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은 보호자의 관심이 부

재할 경우 스마트폰 사용 조절이 어려우며[4], 부모

의 관심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1]. 또 부모님과의

진솔한 대화와 가족과의 관계향상이 청소년의 인터

넷중독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0]. 또한, 부모의 학력수준이 자녀와의 의사소

통 및 유대감 강화와 가족간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고려되어 부모의 학력을 주요 변인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최근 스마트폰 기능 중 SNS는 또래와의 소통 및

유대감 강화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학업 등의 이유로 시간이 부족한 초등학생은 SNS

로 또래와의 소통의 채널 및 놀이공간으로 역할하

고 있다[14].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중독 회복과정

에서 지지체계로 친구들과의 관계개선 및 친구들의

도움을 강조하였다[10]. 그리고 스마트폰의존은 다

른 미디어의존에 비해 관계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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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또래애착을 주요

변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인터넷에 비해 스

마트폰의존은 SNS 기능이 강조되는데, 남학생보다

는 여학생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

석되어 초등학생의 성별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초등학생의 스마트

폰의존을 하나의 동질한 모집단으로 규정하고, 초등

학생 스마트폰의존의 실태와 발생요인, 일부 예방프

로그램에 초점을 두는 개별적인 관계분석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되

어 왔던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의존 요인들을 추출하

여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의존 유형을 탐색하고, 스마

트폰의존 유형에 나타난 집단별 특성과 그 특성변

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이 동일한 모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파일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규명

된다면, 초등학생을 위한 지도와 상담, 스마트폰의

존에 대한 중재전략 및 프로그램 등의 아동복지에

대한 적절한 실천적 개입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의존 프로파일은 몇 개가 존재하며, 각 하

위유형 집단의 스마트폰의존 프로파일은 어떤 특성

을 보이는가? 둘째, 집단유형에 대한 초등학생의 스

마트폰의존 특성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층화다단계집

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

법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하고 실시한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ren and Youth

Panel Survey)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추출은 16

개 광역시·도와 도시규모(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을

교차하여 추출한 27개 집락별로 확률비례추출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학교별 해

당 학년의 학습 수와 학생 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한 뒤 무작위로 표본학급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

로 선정된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의 5차년도 패널

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학년 2,342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585명(남학생 747명, 여학생 838명)이며,

스마트폰 의존도와 관련된 변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

석을 수행하였다.

2.2 분석자료

2.2.1 스마트폰 의존도 지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프로

파일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시형 외(2002)가 개발한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된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지표는 휴대폰 사용시간_증가, 미소지_불안, 연

락부재_불안, 시간무개념_사용, 미소지_심심, 미소지

_고립감, 미소지_불편의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역코딩하였고,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인 Likert

식 4점 척도이다. 따라서, 평점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

트폰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의 전체 신

뢰도 계수(Cronbach ⍺)는 .890으로 나타났다.

2.2.2 특성변인

스마트폰 의존도 프로파일을 분석한 이후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변인을 이

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남학생=1), 부모_학력을

사용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단 및 감소요인으로 자아

존중감, 또래애착, 방임, 주관적 성적, 일평균 친구교

제시간,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을 선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6]의 자아존중감 척도

를 수정·보완하에 패녈에저 제공한 10문항의 4점 척

도를 평균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도록 역문항 처리를 하였으며, 신뢰

도 계수(Cronbach'sα)는 0.806이었다.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7]이 개발한 애착척도(IPPA

)를 수정하여 패널에서 제공한 4점 척도로 구성된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의 총 6문항을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

도록 역문항 처리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신뢰

도 계수는 0.874이었다. 방임은 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3문항의 4점 척도를 평균처리하여 사용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이 심함을 의미하며, 신뢰

도 계수는 0.759이었다. 주관적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에 대한 5점 척도를 평균하여 사용

하였으며, 일평균 친구교제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

일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특성변인에 대한 분석결

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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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명 %

성
별

남 747 47.1
여 838 52.9

부
학
력

중졸이하 22 1.5
고졸 607 40.4
전문대졸 283 18.8
대졸 515 34.2
대학원졸 77 5.1

모
학
력

중졸이하 21 1.4
고졸 696 46.0
전문대졸 352 23.2
대졸 412 27.2
대학원졸 33 2.2

자아존중감 최소=1.1, 최대=4, M=3.14, sd=.447
주관적 성적 최소=1, 최대=5, M=3.76, sd=.695
보호자 부재일 최소=1, 최대=4, M=1.78, sd=1.084
친구교재시간 최소=0, 최대=10, M=1.33, sd=1.221
방임 최소=1, 최대=3.67, M=1.45, sd=.492

또래 애착 최소=1, 최대=4, M=3.22, sd=.554

표 1. 특성변인의 분석결과
Table 1.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variables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프로파일

을 탐색하고, 프로파일에 나타난 집단별 특성을 살

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분석프

로그램은 Mplus 5.21과 SPSS 20.0을 활용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프로파일을 탐색

하기 위하여 7가지 지표를 모형에 투입하여 잠재프

로파일(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고,

프로파일을 탐색한 후에는 각 계층에서 나타난 집

단별 특성을 분산분석 및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하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평균과 분산의 독특한 프로

파일 추정하는데 탁월하며, 잠재프로파일 간의 구별

을 최적화하고 모수치의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즉, 전통적인 집단분류 방법과 비

교하여 등분산의 가정과 같은 척도에 따른 제약이

없으며,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모집단에 대한 통계

적인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추천하는 3가지 준

거를 사용할 것이며, 첫째, 정보적합도중에서 우수

하다고 밝혀진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와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계층의 수를 확인할 것이다[18]. BIC와

SSABIC는 지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다. 둘째,

대립가설(k개 잠재집단)과 영가설(k-1개 잠재집단)

간의 통계검증을 실시하는 LMR(Lo-Mendell

Rubin)과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할 것이며, LMR과 BLRT는 p<0.05일 때, 대립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실질

적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대비 계층의 최

소비율은 모든 계층이 표본 수의 최소 5%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였다[19].

3. 연구결과

3.1 스마트폰 의존도 유형에 대한 잠재프

로파일 분석

초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프로파일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고,

도출된 잠재계층의 집단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청소

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프로파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개

∼6개 하위유형(계층)이 측정되었다. 주어진 모형을

토대로 모형적합도지수와 부수적 개념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최종 하위유형 수를 결정하였다.

표 2에 제시된 4가지 적합도 지수와 잠재계층 분

류율에 따라 살펴보면, 6계층 솔류션은 LMR에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5계층은 잠재계층

분류율에서 5%미만인 층이 나타났다. 그리고 BIC와

SSABIC를 고려하면 4계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프로파일에 대한 해석가능성을 고려하

기 위해 3계층과 4계층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한 결

과 3개 계층 솔루션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선택

된 3개 계층 솔루션은 BIC와 SSABIC 모두 1계층

솔루션보다 수치가 적었고, LMR과 BLRT 또한 이

솔류션을 지지하고 있으며(p<.000), 잠재계층 분류

율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잠재프로파일분석의 모형 적합도
Table 2. Model fit of LPA

모형 1-class 2-class 3-class 4-class 5-class 6-class

BIC 28053.9 24237.7 22211.0 20782.4 20254.4 20363.4
SSABIC 28009.4 24167.8 22115.7 20661.7 20108.2 20191.8

LMR na 0 0 0.046 0.000 0.213
BLRT na 0 0 0 0 0

분
류
율
(%)

1 100 56.9 50.1 33.5 29.1 4.7
2 43.1 10.7 9 8.8 37
3 39.2 8.9 4.5 33.6
4 48.6 48.8 15.3
5 8.8 8.8
6 　 　 　 　 0.6

n=1,585 / na =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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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7가지 지표에 따라 확인된 스마트폰

의존도 프로파일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도출된 스

마트폰 의존도 프로파일의 각 하위유형 집단의 특

성을 관찰하여 집단을 명명하였다. 집단명 부여 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집단을

간략화시켰다.

그림 1. 잠재프로파일 집단
Fig. 1. Latent profile group

그림 1에서 유형 1은 저의존집단(50.1%)으로 정하

였다. 이 집단은 휴대폰 사용시간_증가, 미소지_불

안, 연락부재_불안, 시간무개념_사용, 미소지_심심,

미소지_고립감, 미소지_불편의 7개 지표에서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른 집단에 비

해 7가지 지표가 모두 낮아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

은 저의존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휴대폰 사

용시간_증가, 미소지_불안, 연락부재_불안, 시간무개

념_사용, 미소지_심심, 미소지_고립감, 미소지_불편

의 7개 지표에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래서 다른 집단에 비해 7가지 지표가 모두 높아 고

의존집단(10.7%)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은 휴대폰

사용시간_증가, 미소지_불안, 연락부재_불안, 시간무

개념_사용, 미소지_심심, 미소지_고립감, 미소지_불

편의 7개 지표에서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에 비해 7가지 지표가 모두 중간 수준으

로 나타나 중의존집단(39.2%)으로 정하였다.

결정된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 구성에 대

한 프로파일의 7가지 지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7가지 지표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3.2 스마트폰 의존도 특성 예측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특성을 예측하기 위

하여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준거집단으로 고의존집단, 중의존집단을 순차적

으로 선정한 다음 비교집단과 비교하였다.

표 3. 스마트폰 의존도 프로파일의 집단별 차이
Table 3. Difference by group of smart phone  

dependency profile

         집단
   지표

저의존집단
(n=795)

고의존집단
(n=169)

중의존집단
(n=621) F

사용시간_증가 2.86(.869) 1.49(.628) 2.27(.694) 249.9***

미소지_불안 3.68(.568) 1.66(.637) 2.80(.637) 921.5***

연락부재_불안 3.88(.387) 2.18(.968) 3.23(.575) 735.2***

시간무개념_사용 3.30(.865) 1.66(.699) 2.43(.700) 406.0***

미소지_심심 3.85(.375) 1.67(.624) 2.80(.585) 1696.8***

미소지_고립감 3.97(.172) 2.03(.759) 3.19(.468) 1854.3***

미소지_불편 3.91(.308) 1.76(.650) 2.90(.620) 1637.1***

평균(표준편차) ***p<.001

첫째, 고의존집단을 기준으로 중의존집단과 비교

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

수록 중의존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저의존집단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친구교제시간이 적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저의존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의존집단 기준으로 저의존집단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친구교제

시간이 적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낮을수록 저의존집

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표 4. 스마트폰 의존도 특성 예측 요인
Table 4. Predictors of smart phone dependency 

characteristics

준거
집단

예측 변인

비교집단

중의존집단 저의존집단

b odd b odd

고
의
존
집
단

성별(남) -.175 .839 -.035 .966

부_학력 .264* 1.302 .302* 1.353

모_학력 .082 1.085 -.056 .945

자아존중감 1.015*** 2.759 2.166*** 8.720

주관적성적 .074 1.076 .203 1.225

방과후보호자
부재일

-.005 .995 .018 1.018

친구교제시간 -.061 .941 -.245** .782

방임 .100 1.105 -.563* .569

또래애착 -.706*** .494 -.686** .504
중
의
존
집
단

성별(남) .140 1.151

부_학력 .038 1.039

모_학력 -.138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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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의
존
집
단

자아존중감 1.151*** 3.160
주관적성적 .129 1.138
방과후보호자
부재일

.023 1.023

친구교제시간 -.184*** .832
방임 -.663*** .515
또래애착 .020 1.020

 odd : odd ratio
 ≺  ≺  ≺ 

4. 논의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존 유형에 따라 중독을 해

소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 스마트폰의존의 단계별 변화를 위

한 개입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을 계속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고의존집단에서 중의존집단

과 저의존집단, 중의존집단에서 저의존집단으로 변

화하는데 자아존중감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인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 상담사례분

석에서 자아존중감을 중요변인으로 제안한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20]. 그러나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은 스마트폰의존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21], 스마트

폰의존으로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감소되기도 한

다[22]. 이러한 점에서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의존

에 유의미한 변인이며, 특히 스마트폰 의존의 수준

과 상관없이 의존을 벗어나는데 중요한 변인이라

하겠다.

초등학생에게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이유는 활발

하게 형성되는 시기이며, 초등학생이 스스로 선택하

기 보다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기

이지만 그들의 경험정도가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적

응, 또래관계, 우울과 자살 등의 정신건강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의존

은 초등학생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성장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은 더욱 중요하다. 스마

트폰 의존정도가 높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변

화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23]. 이를

고려할 때, 스마트폰의존 관련 예방교육 및 치유서

비스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결국 초등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개입 전

반에서 자아존중감이 다루어져야 하며, 초기에서부

터 종결시까지 다뤄져야 한다.

둘째, 스마트폰 의존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개입해

야 한다. 우선 고의존집단에서 중의존집단으로 변화

를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또래애착 정도

가 낮아져야 한다. 중의존집단에서 저의존집단으로

변화를 위해 방임과 친구교제시간이 감소되어야 한

다.

스마트폰의존 정도에 따라서 고찰해보면, 고의존

집단에서는 초기개입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에

집중해야 한다. 초등학생은 자기표현, 소통과 인정

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또래관

계와 소통하고자 한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스마트폰중독이 높아진다

[11][24]. 다시말해, 고의존집단인 스마트폰중독 초등

학생은 현실세계에서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와의 관계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므로, 스마트폰 사용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2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고

의존 초등학생은 온라인에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의사소통으로 친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개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또래애착을 감

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중의존 단계에 있는 초등학생의 변화를

위해서는 방임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친구와

의 교재시간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

모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중독 정도가 낮아

지기 때문에 자녀의 스마트폰사용 조절을 위해 부

모의 관심이 중요하다[11]는 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외로움과 관련되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의 스

마트폰의존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관

심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특히 스마트폰의존으로

청소년은 취침시간이 늦어지고, 친구들과 단절, 학

교나 학원 등교 거부,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학업성적이 떨어지거나 가족여행에 참여하기를 거

부한다[15]. 부모는 청소년의 행동과 생활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초등학생의 생활변화 초

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에게 스마트폰 의존 증

상,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기 및 이유를 구

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정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스

마트폰을 이용한 친구와의 교재시간을 줄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와 스마트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또래와의 소통이 가장 높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친구관계가 교류되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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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안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관

계를 형성하게 된다[26]. 결국 스마트폰의존 초등학

생이 친구와의 교제와 소통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구와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

재시간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

마트폰이 아닌 환경에서 친구와의 교재시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놀이, 문화 활동이 제공되어

야 한다.

셋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정도가 높은 집단

을 저의존집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자아존중감, 친구교

제시간 관리, 부모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 스마트

폰의존이 유발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의존 초등학생의 개

인적인 접근으로 자아존중감이 강화될 것을 강조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

고 있는데, 친구와의 교재시간을 관리함으로써 온라

인 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6]. 이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의존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친구와 함

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가족의 개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부모가 스마트폰에 의존된 자녀에 대한 관

심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녀가 어떻게

방과후에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지 등을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

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수

선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측정 자료

의 수정·보완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

구는 횡적 자료를 기반으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의

존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

구에서는 조절변수나 매개변수의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의존 변화 양상을 통한 특성

변인과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넷

째, 본 연구는 개인적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스마트

폰의존 프로파일을 탐색하였는데, 농어촌과 도시의

지역적 측면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증가되고 있는 초등학

생 스마트폰의존에 대하여 스마트폰의존 정도에 따

른 계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입방안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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